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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의 외항사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양양국제공항 사례분석

현재 대한민국은 관광 대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의 단편적인 
관광 진흥 정책을 넘어, 관광산업이 이제는 국가 경제의 거시적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야놀자리서치가 발표한 AI 기반 인바운드 
관광 수요 예측 모델에 따르면, 2026년은 본격적인 '인바운드 관광 2,000만 시대'가 
도래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관광객 수의 증가를 넘어, 관광산업
이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층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억제, 자영업자의 수익 증대, 그리고 
청년 고용 창출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따른 기대에도 불구하고 외래 관광객의 유입 구조는 여
전히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2025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893
만 명 중 72%가량이 인천·김포 등 수도권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반면 비수도권 공항
을 통한 입국 비율은 불과 16.7%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쏠림 현상
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서울 및 수도
권은 오버투어리즘 (Overtourism)으로 인한 수용력 포화, 교통 혼잡,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관광 인프라가 쇠
락하는 언더투어리즘 (Undertourism)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1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H&T애널리틱스센터장 / kwchoi@khu.ac.kr
2 야놀자리서치 원장,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 / jang12@purdue.edu  
3 야놀자리서치 선임연구원 / deachul.seo@yanolja.com
4 야놀자리서치 부연구위원 / kwanyoung.lee@yanol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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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통계 기반 야놀자리서치 자체 분석

[그림1] 인바운드 입국자수 및 입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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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이
상 단순한 인구 붕괴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현실화되었다. 수도권 인구
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현 상황에서, 이웃 지자체의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를 빼앗
아 오는 제로섬(Zero-sum) 게임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소비를 창출하는 '소비 인구'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
환해야 할 때이다. 지역 경제를 자생적으로 지탱할 새로운 동력으로서 관광객의 지방 
분산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중심의 관광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주말이나 특정 성수기에 수요가 몰리는 계절성 한계가 명
확하고 아웃바운드 관광을 통한 자본 유출이 과도한 상황에서, 내국인 관광만을 통한 
여행 자본의 지역 간 이동은 지방 관광을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진정한 의미에
서 지역 관광의 파이를 키우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외부의 
여행 자본을 직접 수혈하는 '인바운드 관광 유치'가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인바운드 관광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지
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야놀자리서치 인사이
트 Vol.37에서 설명한 '국제공항을 활용한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전략 기
반의 광역 관광권 개발'이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방 공항 활성화 효과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나 지역을 거점(Hub)으로 삼아 외래 관광
객의 1차 진입을 유도하고, 잘 갖춰진 교통망을 통해 주변의 다채로운 관광 도시 또는 
관광지(Spoke)로 수요를 확산시키는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
미의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공항 중에서도 제주공항처럼 일부 국제선 수요를 확보한 공항을 제외하면, 
상당수 지방 공항은 정기 국제선 기반이 취약하여 외래 관광객 유입 기능이 지극히 제
한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은 단 한 편
의 국제선 정기편도 운항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인바운드 관광 시장의 외형적인 성
장이 지역 관광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관광 소비와 고용, 서비스 수요 역
시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통계 기반 야놀자리서치 자체 분석

[그림2] 공항별 국제선 여객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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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2월 25일 개최된 대통령 주
재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방 공항을 외래 관광객 입국의 거점으로 적
극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에 발맞추어, 본 연구는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의 
가장 이상적인 실험 무대이자, 현재 국제선 활용도가 극히 낮아 '유령 공항'이라는 오
명을 안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에 주목한다. 양양공항을 활성화하여 강원권 전역에 걸
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논리적 구조를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 창
출 효과 분석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왜 지금 정부와 지
자체가 소외된 지방 공항의 외항사 유치에 정책적 사활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
성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 양양국제공항인가: 전략적 '제로 투 원(Zero-to-One)'의 핵심앵커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적 흐름 속에서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공항은 바로 양양국제
공항이다. 양양공항은 강원권 유일의 국제공항으로서 잠재력을 인정받아 왔지만, 실
제 운영 측면에서는 불안정한 노선 확보와 제한적인 내국인 수요 기반으로 인해 기
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지역 거점 항공사 역할을 자처했던 플라이강원이 
2023년 5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며 운항을 전면 중단한 이후, 양양공항은 정기 국
제선 기반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공항의 존립 자체를 의심받
는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위기 상황은 양양공항
이 현재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약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
상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3] 양양국제공항 연도별 여객수(출·도착편 포함) 추이

출처: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통계 기반 야놀자리서치 자체 분석

사실, 양양공항이 가진 하드웨어적 잠재력은 충분하다. 활주로 길이가 2,500m로 대
형 국제 허브 공항 모델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지만, 반대로 연간 처리 능력은 37,000
편 수준에 달해 동남아, 일본, 중화권 등 중단거리 노선을 주력으로 운항하는 다수의 
해외 저비용 항공사(LCC) 정기편을 유치하기에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더 나
아가 수려한 동해안 해양 관광 자원, 설악산 중심의 웰니스·산악 관광, 서핑의 메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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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른 양양,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세계적 수준의 동계 스포츠 인프라, 고성
의 북한 관광 자원, 삼척·동해의 해변 자원 등 주변 스포크(Spoke) 지역의 연계 관광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최근 각광받는 일본의 소도시 관광 자원과 비교하여도 강원 지
역은 인바운드 관광권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러한 강력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휴 상태에 놓인 양양공항의 활성화는, 더 이
상 파이가 한정된 내국인의 인트라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수요에 기댈 것이 아니라, 외
래 관광객을 직접 유치하는 '글로벌 인바운드 중심 전략'으로 전면 전환될 때 비로소 
사업적 현실성을 갖게 된다. 과거 양양공항은 내국인 이동 수요와 특정 국적 항공사
의 거점 의존 전략에 상대적으로 크게 얽매여 왔다. 그러나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과 KTX 강릉선 등 육상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내국인 이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공항 
접근법은 구조적으로 수요 창출에 관한 설득력을 상실했다. 즉, 수도권 거주자가 굳
이 불편을 감수하며 양양공항을 통해 국내외 이동을 선택해야 할 유인은 크지 않으며, 
양양 주변의 거주 인구도 적어 내국인 아웃바운드 수요를 축으로 공항의 활성화를 모
색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특히 양양공항은 지금 정기편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신규 외항사 노
선의 유치가 갖는 경제적, 상징적 의미가 다른 기존 지방 공항보다 훨씬 크다. 이미 다
수의 국제 노선이 얽히고 설킨 채 운항 중인 김해, 청주 등의 대형 지방 공항에서는 항
공사 간 치열한 슬롯(Slot) 확보 경쟁, 골든타임 배정의 딜레마, 그리고 기존 국적사 
노선과의 시장 중복 등 운영상의 카니발라이제이션(제살깎기) 제약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공항에 신규 외항사가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존 시장 파이의 일부를 쪼개
어 분할하는 대체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백지상태에 가까운 양양공항에서는 첫 번째 정기 노선 유치 자체가 완전히 새
로운 인바운드 유입 경로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제로 투 원
(Zero-to-One)'의 경우로 볼 수 있다. 단순히 항공편 통계가 하나 늘어나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양양과 그 인근 지역이 글로벌 외래 관광객의 직접적인 '대한민국 
입국지'로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는 곧바로 배후 지역 여행 상품의 전
면적인 개발, 지자체의 해외 마케팅 및 프로모션 예산 집행, 외래 관광객의 수일 단위 
지역 체류와 그에 따른 현지 소비, 그리고 타 외항사의 추가 노선 검토까지 도미노처
럼 이어질 수 있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양양공항은 타 지역 공항이 가지지 못한 압도적인 제도적 무기를 손에 쥐고 있
다. 바로 법무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협력으로 시행 중인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입국 허가 제도'다. 이 제도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4
개국 국민이 전담 여행사를 통해 5인 이상 단체로 양양공항에 직항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획기적인 특
례 조치다. 본래 한시적 제도로 종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2026년 현재까지도 연장(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929호)되어 운
영되고 있음에도, 아직 실질적인 수혜를 입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무사증 제도는 동남아시아 및 몽골 등 신흥 경제국의 폭발적인 중산층 여행 수
요를 강원권으로 강하게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 인프라다. 까다로운 한국 비자 
발급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현지 여행객들에게 양양공항 직항 노선은 가장 빠르고 경
제적이며 확실하게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제공한다. 이는 해외 항공사
들이 양양 노선 취항의 경제성을 타진할 때 초기 탑승률(Load Factor)을 담보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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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력한 안전장치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양양공항 외항사 유치 전략의 성공 확률
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강원-동해안 지역은 인구 규모와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이러한 외래 관광
객 유입의 파급효과를 관찰하고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대도시권 공항은 신
규 노선 취항에 따른 유입 효과가 거대한 기존 내수 경제에 희석되어 흡수되기 쉽지
만, 속초-강릉-양양 등과 같은 지방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만 명 규모의 외래객 
유입만으로도 지역 내 숙박, 음식, 교통 인프라, 관광지 체험 서비스 등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양양공항 외항사 유치
는 단순한 지방 공항 활성화를 넘어, 지방 공항의 활성화가 실제 지역 사회와 지역 경
제 회생에 어떤 연쇄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대한민국 전역에 증명할 수 있는 완
벽한 정책적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가 되는 것이다. 

신규 외항사 1개 노선이 만드는 지역경제의 변화

정기편이 전무한 현재의 양양공항에서는, 매일 운항하는 데일리(Daily) 노선이 아니
더라도 주 3회 수준의 단일 정기편만으로도 지역 상권의 판도를 바꿀 유의미한 외래
관광객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야놀자리서치는 가장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적
용하여 다음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해보았다.

•	 운항 기재: 아시아 권역 LCC들이 가장 범용적으로 운영하는 B737-800급 중형 항	
	 공기 1대(최대 189석 규모)를 주 3회 왕복 운항하는 것으로 가정.

•	 탑승 수요: 항공사 운영의 통상적인 최소 손익분기점(BEP) 수준인 평균 탑승률 		
	 70%를 보수적으로 적용.

•	 외래관광객 비중: 전체 탑승객 중 외래관광객(인바운드) 비중을 80~90% 수준으로 	
	 상정(내국인 아웃바운드 수요가 적은 양양공항의 현실 반영).   

이러한 보수적인 조건하에서도, 외항사 1개 노선이 취항할 경우 연간 약 1.6만 명에서 
1.8만 명 규모의 외국인이 강원도 양양이라는 땅을 처음 밟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는 양양군 전체의 상주인구 규모(약 2.7만 명)와 지역 소상공인 상권의 기초적인 수용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결코 작지 않은 엄청난 수치다.   

특히 관광객의 '머릿수' 자체보다는 실제 지역 내 점포와 상권에 남는 '소비 규모(지출
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양양공항 입국 후 강원 지역 내에서 필연적
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접 소비 항목(쇼핑, 숙박, 음식, 근거리 교통 등)만을 중
심으로 외래관광객 1인당 지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래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수를 6.7일로 가정했을 때, 양양을 찾은 외래관
광객 1인당 평균 약 160만 원대의 지역 내 직접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
를 연간 유입되는 외래관광객 수(약 18,574명)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단 하나의 외항
사 노선이 주 3회 취항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298.1억 원 수준의 직접 소비액이 강
원 지역 상권에 온전히 유입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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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외항사 주 3회 신규 취항 시 연간 지역 소비액 추정

구분 주요 가정 산출 결과 비고

운항 규모 B737-800
(189석, 주3회 운항)

연간 156편 
(주3회×52주) 중형 LCC 표준 기종

탑승 수요 평균 탑승률 70% 연간 총 탑승객 20,639명 보수적 탑승률 적용

인바운드 수요 전체 탑승객 중 
외국인 비중 90%

연간 외국인 유입 
18,574명

지역 소비 유발 핵심 
타겟

외래(인바운드) 
관광객 소비액

인당 평균 1,604,954원
([표2] 참조)

연간 약 298.1억 원 
소비 발생

‘항공권’ 등 지역 외 
소비항목 제외

출처: 야놀자리서치 자체 분석

연간 298.1억 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거시 경제 통계표의 숫자 상승이 아니라, 폐업
의 기로에 선 지역 숙박업주와 음식점 소상공인, 소매점 등과 같은 지역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생존 매출 기반이 극적으로 확대된다는 생생한 의미를 갖는다. 
관광객의 현지 지출은 지역 숙박업소의 공실률을 낮추고, 지역 식당과 소매점의 매출 
증가로 직결된다. 나아가 이들을 수송하는 렌터카와 택시 등 이동서비스, 서핑이나 자
연 탐방과 같은 관광지 체험 소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부가적인 지역 서비스업 이
용 확대로 소비가 거미줄처럼 이어진다.   

더욱이 인천공항 등 수도권을 경유하여 복잡한 육로를 거쳐 강원도로 분산되는 관광
객과 비교할 때, 양양공항을 통해 직접 유입된 방문객은 여행 동선의 첫 시작 지점부
터 렌터카 대여, 첫 끼니 식사, 1일 차 숙박 등 강력한 지역 소비를 곧바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훨씬 즉각적이고 파괴력이 높다.   

이와 함께 신규 외항사의 상징적 취항은 화폐 단위로 정량화되기 어려운 심층적인 지
역 경제 구조적 변화도 동반하여 견인한다. 첫째,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 제대로 작동
하기 시작하면서 양양 인근지역이 고속도로를 타기 위한 단순한 '통과지'가 아니라, 체
류형 강원 관광의 '거점 출발점'으로 확고히 기능하게 된다. 예컨대 양양공항에서 렌
터카를 대여하여 속초의 해산물을 즐기고, 고성 통일전망대를 보고, 강릉의 커피 거리
를 방문한 뒤, 평창의 대관령을 거쳐 다시 양양으로 돌아오는 '패키지나 렌터카 중심 
주유 루트(순환형 관광코스)'가 활성화되며 여행상품 구성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정기 항공 노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지역 내 중소 사업자와 글로
벌 OTA(온라인 여행사) 등 관광업체들은 뜬구름 잡는 예상이 아닌, '안정적이고 상시
적인 외국인 수요'를 전제로 중장기적인 다양한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투자를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속초-강릉-양양군을 포함한 강원도의 적극
적인 외항사 유치 노력과 '무사증 혜택' 브랜딩이 시너지를 낼 경우, 강원도라는 지명
이 대만, 베트남 등 해외 관광시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점진적으로 글로벌 관광 목
적지로서의 자생적 인지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양양공항의 '첫 외항사 1개 노선 취항'은 단순히 엑셀 표의 항공 공급 수치 하
나가 늘어나는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 지역관광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재
정의하는 천금 같은 기회로 깊이 있게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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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외항사 유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앞서 단일 노선의 미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공항 활성화 정책이 궤도
에 올랐을 때 강원 경제권 전역에 미치는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외래관광객 국적별 지역 소비액 정밀 추정

본 분석은 양양국제공항에 복수의 신규 외항사가 단계적으로 취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먼저 외래관광객의 '1
인 평균 소비액'을 국적별 특성에 맞추어 산출하고 이를 다년간의 단계적 노선 확장 
시나리오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과장하지 않고, 강원 지역에 ‘실질적으로 체
화되어 남는 소비’만을 보수적이고 현실적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광객의 
지출 항목 중 실제 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 구조를 기준으로 지역 소비액을 산
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숙박, 일반 음식점 지출, 마트 식음료 구입, 시내·시외버스 및 
택시 등 도로 여객 운송, 렌터카 등 운송장비 대여, 주유소 유류비, 지역 박물관·공연 
등 문화 서비스, 서핑 및 스키 등 오락·운동 관련 서비스, 쇼핑 등 양양 및 인접 스포크
(Spoke) 지역에서 직접 결제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반영하였
다.

이와 같은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 원자료를 분석하고 동
일한 체류기간을 반영한 결과, 국적별 1인당 평균 지역 소비액은 상당히 의미 있는 차
이를 보였다. 중국 관광객(평균 체류기간 6.8일)이 평균 약 187만 원으로 가장 높은 
구매력을 과시했고, 뒤이어 홍콩(평균 체류기간 5.9일) 약 180만 원, 대만(평균 체류
기간 5.6일) 약 149만 원, 베트남(평균 체류기간 8.2일) 약 141만 원, 태국(평균 체류
기간 6.3일) 약 123만 원, 몽골(평균 체류기간 10.9일) 약 91만 원, 일본(평균 체류기
간 3.7일) 약 83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향후 지출액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보수적인 추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기준 평균 지출
액을 변동 없이 적용하였다.  

특히 일본 관광객의 경우 '오락 및 운동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 타 국적 대비 월등히 
높은 4.2만 원의 지출액을 보였는데, 이는 향후 강원도가 골프, 스키 등 레포츠 관광
객을 타깃팅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된다. 반면 동남아 국가(베트남, 태국 등)는 음식점과 
식음료 구입 부문 지출이 숙박비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해, 양양공항 유입 동남아 관
광객이 지역 외식업계에 미치는 낙수효과가 막대할 것임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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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평균 소비액 추정(직접 입국 후 체류 가정)

구분
체류
기간
( 일 )

숙박
( 원 )

음식점
( 원 )

식음료
구입
( 원 )

도로
여객
운송
( 원 )

운송
장비
대여
( 원 )

유류비
( 원 )

문화
서비스
( 원 )

오락 및 
운동
관련 

서비스
( 원 )

쇼핑비
( 원 ) 합계 (원 )

전체 6.7 530,167 319,672 43,222 47,712 6,455 1,403 22,733 17,261 616,329 1,604,954

중국 6.8 389,696 339,458 38,591 56,693 3,929 1,544 36,205 6,596 994,519 1,867,231

일본 3.7 266,627 180,885 17,682 28,487 561 140 17,682 42,239 279,257 833,560

대만 5.6 452,003 191,691 41,678 22,453 5,333 702 11,367 12,910 710,350 1,448,486

베트남 8.2 413,553 247,402 119,561 24,277 1,403 1,403 6,455 4,491 593,035 1,411,579

필리핀 7.2 435,444 275,748 30,031 37,328 2,526 140 13,191 10,525 442,320 1,247,253

태국 6.3 237,579 394,327 13,752 16,840 1,684 982 9,963 16,980 534,938 1,227,046

홍콩 5.9 525,957 379,031 28,347 45,888 9,823 3,929 19,506 9,683 786,269 1,808,433

몽골 10.9 420,288 364,297 49,677 47,572 6,315 702 14,033 12,489 1,049,809 915,373

출처: 외래관광객조사(2024) 원자료 기반 야놀자리서치 자체 분석

5개년 외항사 노선 확장 시나리오

산출된 국적별 1인 소비액 결과를 바탕으로, 양양공항에 대한 강원도의 외항사 유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운항 네트워크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전제 아래 '5개년 
노선 확장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기본적인 전략 방향은, 초기 도입기(1~2년 차)에
는 양양에 대한 현지 여행 시장의 수요 현실성과 접근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순위 타깃 
국가를 중심으로 노선을 안착시키고,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입소문(운영 성과)이 퍼
지면서 2순위 국가 및 지역으로 점차 확장을 꾀하는 스노우볼(Snowball) 구조다.   

시나리오상의 1순위 국가는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베트남으로 설정하였다. 중국
은 과거 양양공항의 성장을 이끌었던 거대한 단체 관광 수요가 존재하며, 향후 한한
령 완화 등에 따른 회복 잠재력이 가장 기대되는 시장이다. 또한 최근 중·일 갈등으로 
인해 일본 관광의 대체 수요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한·중 신규 노선 유치가 필요하다. 일본은 개별 여행객(FIT) 중심의 다빈도 노선 운영
과 짧은 비행시간(단거리)을 강점으로 하여 여행 수요 유치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대만은 과거 대만 국적의 부흥항공이 타이베이-양양 노선의 정기성 전세기를 성공적
으로 운영했던 이력이 남아 있는 친숙한 시장이다. 특히 베트남은 앞서 강조한 강원도
의 '아시아 4개국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계할 경우 초기 수요 진
작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2025년 취항한 비엣젯항공의 다낭-양양 노선이 94.3%라
는 만석에 가까운 탑승률을 기록하며 이를 입증한 바 있다. 반면 시장 다변화와 계절
적 수요 편차 대응 차원에서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태국, 그리고 고소비 국가인 홍콩
은 2순위 확장 시장으로 편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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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년 차에는 1순위인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의 항공사가 각각 주 3
회 수준으로 소규모 취항하는 초기 단계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이후 홍콩, 필리핀, 
태국 등 2순위 동남아시아 시장의 추가 진입을 통해 노선 네트워크가 단계적으로 확
장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3년 차 이후에는 초기 안착을 마친 일본 및 중국 노선
을 중심으로 운항 편수를 확대하고, 5년 차 무렵에는 주요 7개 시장 노선이 매일 운항
하는 데일리(Daily) 또는 준데일리 수준으로 완벽히 정착하여 양양공항이 명실상부한 
'강원권 국제 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가정하에 연간 양양공항의 취항 항공편 수는 1년 차 약 1,000편에서 
시작하여 3년 차 약 3,000편으로 급증하고, 4년 차 약 4,900편, 5년 차 약 6,600편
에 이르는 등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연평균성장률
(CAGR)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7%에 달한다.

[그림4] 양양국제공항 외항사 유치 5개년 단계별 확장 시나리오(연간 항공편 수)

출처: 야놀자리서치 자체 분석

[표3] 외항사 유치 시나리오에 따른 운항 규모 및 입국 외국인 수(추정치)

구분 Y1 Y2 Y3 Y4 Y5

연간 운항 항공사 수(개) 6 10 12 17 19

연간 항공편 수(백 편) 10.9 18.7 31.2 48.9 66.6

연간 입국 외국인 수(만 명) 13.0 22.2 37.1 58.2 79.3

YoY(%) – 71.4 66.7 56.7 36.2

출처: 야놀자리서치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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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외국인 방문객 규모 추정

이 시나리오에 따라 양양공항을 통해 직접 강원도로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 규모 역
시 놀라운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간 외국인 직접 방문객 수는 1년 차 약 13만 명
에서 출발하여, 2년 차 약 22.2만 명, 3년 차 약 37.1만 명, 4년 차 약 58.2만 명, 5년 
차 약 79.3만 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분기점은 3년 차 이후의 확장 구간이다. 1~2년 차가 초
기 노선 안착 여부를 타진하는 시험적 수요 검증 단계라면, 3년 차의 연간 방문객 30
만 명 돌파 시점은 양양공항이 단순한 단기 이벤트성 전세기 운영지를 넘어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인바운드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자생적 허브(Hub)' 단계로 진입함
을 의미한다. 이어 5년 차에 예상되는 연간 약 79만 명의 인바운드 관광객 규모는 앞
서 강조했듯 현재 강원 동해안권 상주인구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압도적인 수치로, 외
부 방문객의 대량 유입이 지역 경제의 소비 패러다임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음을 방증
한다.

일본의 세토우치(Setouchi) 내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해안 관광권인 ‘세토우치 관광
권’의 연평균 외국인 관광객 숙박 규모가 약 60만 숙박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일본 
정부관광국 통계 기준), 본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연간 약 79만 명의 인바운드 관광객 
유입 규모는 동북아 주요 지역 관광권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는 
단일 공항을 거점으로 형성되는 관광 수요만으로도 강원 동해안권의 체류형 관광 시
장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견인할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거대한 추정치조차도 항공기 평균 탑승률을 최소 손익분기점(BEP) 수준인 단 
70%로 가정한 지극히 보수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한 결과값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
다. 만약 무비자 정책의 시너지와 강원도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노선이 폭발적인 인기
를 끌거나, 허브 앤 스포크 체계가 고도화되어 관광객의 강원도 체류 기간이 연장될 
경우, 항공기 탑승률은 90%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며 실제 강원도가 누리게 될 외국
인 입국 규모와 소비액은 본 보고서가 제시한 추정치의 2배를 상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림5] 연차별 양양공항 직접입국 외국인 관광객 수(추정치)

출처: 야놀자리서치 자체 분석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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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비효과와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산업연관분석 모델 적용)

국적별 1인당 평균 지역 소비액(표2)과 연차별 외래관광객 수(표3)를 곱하여 산출하
면, 양양공항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입이 강원 지역 내에서 매년 얼마만큼의 '직접 현
금 소비'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지 그 규모를 도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양양 및 강원 지역 상권에 유입되는 연간 총 지역 직접 소비액은 1년 차 약 
2,073억 원, 2년 차 약 3,372억 원, 3년 차 약 5,417억 원, 4년 차 약 8,705억 원, 5년 
차에는 무려 약 1.2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약 3.2조 원
에 달하는 현금이 지역 경제에 직접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 연차별 양양공항 직접입국 외국인 소비액(추정치)

출처: 야놀자리서치 자체 분석

더 나아가, 외항사 신규 취항으로 촉발된 이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직접 소비
가 강원도 경제 전반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거시경제 
분석 기법인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경제 파급효과 산출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가 공식 통계로 발표하는 생산자가격 기준 
'투입산출표'와 '고용표'를 활용하여, 특정 산업(관광업)의 최종 수요 증가가 후방의 
다른 연관 산업(농수산물 공급, 건설, 운수, 서비스 등)으로 어떻게 파급되며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지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경제분석 모형이다.     

특히 본 분석에서는 단순히 국가 단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원도 
지역경제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
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는 특정 지역의 산업 구조와 지역 내·외 거래 관계를 반영하
여 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통계로, 관광객 소비가 강원도 지역 내부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는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양
양공항 활성화로 기대되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강원도 지역경제 내부에서 얼마나 
큰 생산, 소득, 고용 파급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식당, 호텔 등에 지출한 3.2조 원의 지역 소비액을    
'최종수요 증가'로 간주하고, 강원권 관광 관련 산업의 각 유발계수(생산유발계수, 부
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대입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이고 유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모두 합산 추정하였다.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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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유발효과(Production Inducement Effect): 외국인 관광객의 식음료 및 	
	 숙박 지출이 식자재 업체, 세탁 업체 등의 매출을 연쇄적으로 증가시켜 강원도 전 	
	 산업의 총생산액을 증대시키는 효과다. 분석 결과, 이 효과는 5년 누적 기준 약 3.9	
	 조 원이라는 막대한 생산 유발을 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부가가치유발효과(Value-added Inducement Effect): 최종수요 변동이 국내 	
	 생산을 자극하여 기업의 영업이익, 근로자의 임금 등 실질적인 순수 부가가치를 창	
	 출해내는 효과다. 이 수치 역시 5년 누적 약 1.8조 원 규모의 실질적인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유발효과(Employment Inducement Effect): 소비 증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유발효과는 1년 차 3,625명에서 3년 차 9,420명, 	
	 그리고 5년 차에는 20,5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4] 양양국제공항 외항사 신규취항의 경제적 파급효과

항목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누계

총 운항 
횟수(편) 1,092 1,872 3,120 4,888 6,656 17,628

총 외국인
방문객(명) 130,024 222,899 371,498 582,014 792,530 2,098,966

총 지역 
소비액(억원) 2,073.4 3,371.9 5,416.5 8,705.1 11,953.0 31,519.8

생산유발
효과(억원) 2,568.6 4,182.2 6,721.0 10,660.0 14,623.2 38,755.0

부가가치
유발효과(억원) 1,226.6 1,983.8 3,181.6 5,047.7 6,914.4 18,354.0

취업유발
효과(명) 3,625.4 5,877.3 9,420.2 14,965.2 20,512.1 -

출처: 야놀자리서치 자체 분석

이러한 압도적인 일자리 지표는 단순히 특정 항공사가 직접 채용하는 지상직 직원의 
규모를 뜻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다. 공항 활성화로 인해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속
초, 강릉, 양양 등 허브와 스포크 지역 전반에 걸쳐 호텔리어, 렌터카 직원, 식당 종업
원, 레저 강사 등 지역 상권 생태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총 파급
효과'를 의미한다. 청년층이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 부족으로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
되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5년 안에 지역 사회에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외항사를 통한 글로벌 인바운드 관광 유치' 외에는 단언컨대 
존재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양양공항 외항사 유치 전략은 단순한 비행기 한 대의 이착륙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직접 소비'라는 마중물을 매개로 지역 내 자생적인 생산,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청년 취업과 고용 창출로 끝없이 선순환되는 강력한 경
제 발전기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특히 3년 차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경제효과가 
가속화되는 선순환 증폭 구조를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의 공항 활성화 정책은 단 1
년 만에 성과를 재단하는 단견에서 벗어나, 최소 3~5년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중장기
적 관점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접근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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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의 비상과 지역소멸 방어를 위한 정책적 제언 

본 분석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에 외항사가 취항할 경우 강원도라는 거대한 경제권이 
얻게 될 경제적 파급효과가 분명히 밝혀졌다. 그러나 항공편이 양양 활주로에 닿았다
고 해서 이 효과가 저절로 지역 경제의 실질적 수익으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항공 노선 유치는 성공의 '마침표'가 아니라 지난한 과정의 '출발점'일 뿐이다. 비행기
에서 내린 외국인 관광객들이 양양에 발이 묶이지 않고 강원도 구석구석으로 스며들
어 소비를 창출하고, 만족하며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한국을 찾게 만드는 '정교하고도 
유기적인 관광 수용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인 관광 지형 문제를 해소하고, 강원 관광권을 양양공항 중심의 
진정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관광 권역으로 완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앙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해당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정책 당국에 다
음 네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외항사 유치를 위한 가장 파격적인 인센티브 시스템과 지상조업(Ground 
Handling) 공공 지원망의 구축이다. 현실적으로 취항 초기 인지도 부족과 탑승률 
미달이라는 막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외항사들이 스스로 지
방 공항의 문을 두드릴 이유는 없다. 일본의 성공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해야 한다. 
일본은 국토교통성 주도로 방일 외국인 유치 공항을 지정하여 국제선 착륙료와 공항 
시설 사용료를 3년간 최대 100% 면제해 주고, 수요가 미달할 경우 항공사 손실을 보
전해 주는 파격적인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운영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력 
문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 공항은 외항사가 들어오고 싶어도 수하물을 처리하고 비
행기를 정비할 '지상조업' 인력 자체가 없어 취항이 무산되는 구조적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일본과 같이 국가(한국공항공사)나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 예산으로 지상 조업사
(Handling Agent) 풀(Pool)을 구성하거나, 외항사의 조업 비용을 파격적으로 보전
해 주는 직접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양양공항의 잠긴 문을 열 수 있다. 또한 외항
사 유치에 있어서 한국공항공사와 지자체의 협력 관계는 절대적이다. 해외 항공사와 
폭넓은 네트워크가 형성된 한국공항공사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외항사 유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키 플레이어(Key Player)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허브(양양공항)와 스포크(강원권 명소)를 거미줄처럼 잇는 'K-트래블 셔틀' 및 
통합 모빌리티 망의 전면 확충이다. 아무리 많은 외국인이 양양공항에 내려도, 언어 
장벽 속에서 이들이 대중교통 없이 렌터카 또는 택시만으로 강원도를 여행하기는 불
가능에 가깝다. 허브와 스포크로의 원활한 수요 확산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교통 연계
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양양공항에 입국하는 즉시 속초 항만,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강릉 커피거리, DMZ 관
광지, 통일전망대 등 핵심 허브와 스포크로 직행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거미줄처럼 촘
촘하게 신설해야 한다. 나아가 KTX 강릉선 등 기존 철도망과 공항버스를 스마트폰 앱 
하나로 예약·결제할 수 있는 '강원형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에 도비 예산을 투입
하여, 외래 관광객들이 겪을 이동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삼척, 
동해, 춘천 등 다양한 지역과 연계되는 교통망 역시 관광 수요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
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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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바운드 유치의 핵심 전략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의 제도화와 대상 국
가의 점진적 확대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202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다가 
현재까지 연장하여 운영 중인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대상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는 전 세계 항공사들의 취항 동기를 자극하는 가장 위력적
인 유인책이다. 직항편 이용 시 비자가 면제된다는 사실은 동남아시아 중산층 관광객
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다. 하지만 매년 정부 부처의 동향을 살피며 1년 단위로 제
도를 연장하는 현재의 불안정한 행정 구조로는, 해외 항공사 및 글로벌 여행사가 수년 
단위의 장기(Long-term) 정기 노선 계약을 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무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제도의 성과를 투명하게 입증하고 이탈자 방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양양공항 무사증 제도를 한시적 특례가 아닌 항구적 법제화 단계로 격상
시켜야 한다. 또한, 무비자 대상국을 중화권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로 확대하는 전향적
인 외교적 승부수가 필요하다. 

넷째, 개별 시·군 이기주의를 타파한 '초광역 지역관광추진조직(Mega-Regional 
DMO)'의 출범과 단일 글로벌 브랜딩이다. 외항사 유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공
항 흑자가 아니라, 스포크(Spoke) 전체에 혜택을 확산하는 지역 소비 생태계의 완성
이다. 이를 위해서는 속초, 강릉, 양양 등 각 기초지자체가 파편화되어 개별적으로 해
외 마케팅에 예산을 낭비하는 분절된 행정 단위 중심의 운영을 탈피해야 한다. 일본 
7개 현이 철저히 연대하여 성공시킨 '세토우치(Setouchi) DMO'의 사례를 강원 관광 
권역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도하여 영동과 영서, 동
해안의 핵심 관광 시·군을 하나로 묶어내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인  
'강원-동해안 통합 DMO'의 출범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일화된 브랜드
를 바탕으로 K-드라마 촬영지 투어, 서핑 액티비티, 로컬푸드 미식 기행, 동계 스포츠 
및 웰니스 등 강원도의 모든 관광 자산을 하나의 압도적인 패키지로 묶어내어 글로벌 
시장에 세일즈(Sales)할 때, 비로소 양양공항은 아시아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동북아의 핵심 거점으로 진화할 것이다.

결언: 지역공항이 살아야, 한국관광이 산다.  

본 연구의 경제 실증 분석은 양양국제공항에 외항사 정기노선을 유치하는 것이 쇠락
하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안임을 증명
했다. 단지 보수적인 추정만으로도 향후 5년간 3.9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2
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 획기적인 지표는,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
고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강원도와 지역 공동체에 가장 
신속하고 강력하게 작용하는 심폐소생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지방 공항 활성화의 문제는 단순히 적자 인프라를 무리하게 운영하느냐 
마느냐의 지엽적인 토목 행정 차원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방문하는 대규모 외래 관광객의 물결을,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서 메말라 가는 
지방의 대지로 직접 수혈하는 '국가 생존형 인바운드 전략'의 최전선이다. 이러한 막중
한 시대적 맥락에서,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첫 노선을 그려 나가는 양양국제공항이야
말로 외항사 유치와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라는 글로벌 관광 특화 모델을 성
공적으로 결합할 대한민국 최적의 시험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아울러 김해국제공
항, 대구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역시 지방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항사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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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바운드 외래관광객 2,000만 명을 넘어 대망의 3,000만 시대를 향해 나아
가는 대한민국 관광의 구조적 모순은 이미 그 임계점을 지났다.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
인 관광객 중 80%에 가까운 인원이 서울과 수도권의 한정된 공간에만 머물도록 방치
한다면, 한국 관광은 점차 매력을 잃고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수백만
의 외래 관광객이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의 관문으로 들어와 지역에 소비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소비 인구' 증
대와 지방 소멸 위기의 극복은 점점 도달하기 요원한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멈춰 선 유령 공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화려한 비상과 도
약은, 단순히 강원도라는 특정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1차원적 성과를 뛰어넘
을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수도권 중심주의라는 껍질을 깨고, 전 
국토가 글로벌 관광객의 활기로 가득 찬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관광 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전략적인 디딤돌이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는 공항을 여객이 오가는 교통 거점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탈
피해야 한다. 관광이라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의 결실이 화려한 서울의 대형 상권을 
넘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강원도 지방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의 수익으로 온전히 환
원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을 짓누르던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숙제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본 내용 인용시 “최규완, 장수청, 서대철, 이관영. (2026), 지방공항의 외항사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양양국제공항 사례분석, Yanolja Research Insights, Vol. 38.”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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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지표
Appendix

* 본 지수는 통계치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평균값이 아닌 야놀자리서치에서 월 또는 분기의 개별지수를 자체적으로 계산한 평균값으로 해석상의 유의를 요함  
1) 경제성장률 : 한국은행 , 전기 대비 성장률 (%)
2) 경기종합지수 : 통계청 , 2020 년 기준으로 100 을 상회하면 추세이상의 성장 , 하회하면 추세 이하의 성장
3) 기업경기실사지수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 100 이상 ( 미만 ) 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 ( 적음 ) 을 의미 , 2021 년
이전에는 ‘여가 / 숙박 및 외식’ 을 조사하지 않음
4)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 한국은행 , 0~200 의 값을 가지며 100 보다 클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
5)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 100 이상 ( 미만 ) 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 ( 적음 ) 을 의미
6) 소비자동향조사 : 한국은행 , 소비자동향지수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한 심리지표로서 0 에서 200 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기준치는 100,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보다 크면 ( 작으면 )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음 ( 나쁨 ) 을 의미

7)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 통계청 , 불변지수 , 2020 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생산성 증가 , 이하이면 생산성 하락
8)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 2020 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물가 상승 , 이하이면 물가 하락 
9) 생산자물가지수 : 통계청 , 2020 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물가 상승 , 이하이면 물가 하락
10)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만 15 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실업률 (%) 과 고용률 (%) 을 조사
11) 관광수지 : 한국은행
12) 출입국관광통계 : 한국관광 데이터랩
13) 환율 : 하나은행 , 매매기준율 기준

주요지표 통계명 세부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4.12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6.01 26.02

경제일반

경제성장률1
실질GDP성장률(%) 2.3 -0.7 4.6 2.7 1.6 0.1(Q4)- - -0.2(Q1)- - 0.7(Q2)- - - 1.3(Q3) - - -0.3 - -
민간소비증감률(%) 2.4 -4.6 3.7 4.2 2 0.2(Q4)- - -0.1(Q1)- - 0.5(Q2)- - - 1.3(Q3) - - 0.3 - -

경기종합지수2

선행지수 96.0 100.0 106.3 108.7 110.9 117.2 116.9 117.6 118.1 118.6 119.1 120.1 120.9 121.2 121.5 122.2 123.1 124.2 -
동행지수 99.7 100.0 103.7 108.2 110.2 112.4 113.2 113.6 113.9 113.7 114.1 114.3 114.7 114.8 114.6 114.5 114.5 114.6 -
후행지수 97.9 100.0 103.6 109.3 113.4 116.9 117.1 117.4 117.7 117.8 117.9 118.1 118.2 118.5 119 119.5 119.9 120.2 -

경기동향

기업경기실사지수3

종합 90.8 81.5 101.4 94.0 92.0 97.3 87 90.8 88 85 94.7 94.6 92.6 93.2 96.3 94.8 98.7 95.4 93.9
비제조업 93.6 84.2 100.6 96.1 93.6 105.1 81.4 86.3 84.2 90.8 93.5 103.4 98.3 93.8 95.8 92.8 105.2 98.9 99.5

여가/숙박 및 외식 - - 99.5 89.7 103.1 123.1 85.7 100 100 142.9 100 150 123.1 107.7 92.9 92.3 114.3 107.1 100

업종별기업경기실사지수4
전산업 73 65 84 82 72 68 64 66 65 65 69 68 67 71 67 71 70 69 70
숙박업 70 30 48 85 80 87 39 51 60 54 55 65 73 78 90 69 73 57 64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5
전산업 83.6 70.7 77.8 82.7 80.7 72.6 67.5 74.7 75.7 75.7 75 76.6 74.6 80.3 75.4 77.5 76.5 79.3 79.5

숙박 및 음식점업 82.0 60.7 57.8 80.9 89.0 75.7 65.3 76.2 79.7 76.9 82 85 80.3 79.5 81.3 81.4 82 79 84.1

소비자동향조사6

소비자심리지수 99 88 103 96 97 88 95 93 94 102 109 111 111 110 110 112 110 111 112
소비지출전망 108 97 108 111 112 102 106 104 105 108 110 111 111 110 110 110 110 111 111

여행비 지출전망 90 71 86 93 96 88 91 91 92 95 99 99 98 97 97 98 97 97 99
교양/오락/문화생활비 지출전망 91 80 89 92 93 87 90 88 89 92 94 95 94 94 94 95 95 94 95

외식비 지출전망 91 83 92 94 94 89 91 91 92 94 97 98 99 97 98 99 98 97 98

산업별서비스업생산지수7

총 지수 102.0 100.0 105.0 112.3 115.8 119.2 118.4 118.5 118.6 118.4 119.6 119.9 118.8 121.2 120.6 121.2 122.5 122.1 -
숙박업 149.7 100.0 111.3 139.0 143.8 137.3 135.6 137.1 134.8 137.3 129.5 134.3 135.2 136.0 141.7 138.6 138.5 144.2 -

음식점 및 주점업 119.4 100.0 100.7 116.6 117.0 111.9 111.1 113.2 114.3 113.7 112.5 114.3 115.8 114.4 116.2 116.3 113.5 113.3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8

총 지수 99.47 100.00 102.50 107.72 111.59 114.91 116.08 116.29 116.38 116.27 116.31 116.52 116.45 117.06 117.42 117.20 117.57 118.03 118.4
호텔숙박료 106.51 100.00 99.82 108.71 116.95 123.93 108.13 116.16 122.2 126.56 119.69 127.96 135.14 125.29 138.75 129.53 128.78 119.11 122.02
여관숙박료 101.43 100.00 98.39 101.64 106.21 108.06 107.92 107.84 107.28 108.43 108.18 108..67 108.99 108.74 109.44 108.59 108.3 108.1 108.31
콘도이용료 102.29 100.00 99.86 102.43 110.63 121.56 127.44 124.66 123.91 133.89 123.95 153.79 173.07 117.02 138.58 123.35 139.94 145.94 140.95

휴양시설이용료 84.36 100.00 102.65 108.58 112.66 110.01 105.80 108.22 106.24 110.50 109.39 126.59 136.31 109.65 117.96 108.29 110.18 109.52 109.88

생산자물가지수9

총 지수 100.46 100.00 106.38 115.29 117.11 119.51 120.33 120.36 120.14 119.64 119.77 120.19 120.11 120.54 120.94 121.31 121.76 122.5 -
숙박서비스 104.15 100.00 99.55 105.65 112.97 118.87 112.71 115.72 117.94 122.36 118.25 137.7 145.27 119.71 130.96 123.03 126.05 121.23 -

호텔 106.52 100.00 100.00 108.89 117.82 125.15 109.19 117.3 123.4 127.8 120.87 129.22 136.48 126.53 140.12 130.81 130.04 120.27 -
여관 101.43 100.00 98.49 101.82 106.34 108.11 107.97 107.89 107.33 108.48 108.23 108.72 109.04 108.79 109.49 108.64 108.35 108.15 -

휴양콘도 102.30 100.00 100.34 103.24 111.93 123.81 129.8 126.97 126.2 136.36 126.25 156.63 176.27 119.19 141.14 125.63 142.53 148.64 -

노동과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10
실업률(%) 3.8 4.0 3.7 2.9 2.7 3.8 3.2 3.1 2.9 2.8 2.8 2.4 2.0 2.1 2.2 2.2 4.1 4.1 -
고용률(%) 60.9 60.1 60.5 62.1 62.6 61.4 61.7 62.5 63.2 63.8 63.6 63.4 63.3 63.7 63.4 63.4 61.5 61 -

관광
관광수지11

관광수지 전체(백만달러) -8,516 -2,561 -4,080 -5,731 -10,383 -584.4 -1,372 -700 -339.8 -821.7 -846.8 -656.2 -809.5 -695.4 -1,297.30 -815.4 -1,060.4 -1,403.4 -
관광수입 전체(백만달러) 20,745 10,984 11,335 13,022 16,214 1,892 1,329 1,658 2043.4 1861.5 1855.4 2054.6 1923.6 2113.5 1,896.90 1890.8 2,031.7 1,636.2 -
관광지출 전체(백만달러) 29,261 13,545 15,415 18,753 26,597 2,476 2,701 2,358 2,383 2,683.20 2,702.20 2,710.80 2,733.10 2,808.90 3,194.20 2706.2 3,092.1 3,039.6 -

출입국관광통계12
국민 해외관광객(명) 28,714,247 4,276,006 1,222,541 6,554,031 22,715,841 2,716,138 2625634 2197971 2149577 2391130 2,226,396 2,435,291 2,422,218 2,235,87 2,678,38 2,467,701 2,747,093 3,267,988 -
방한 외래관광객(명) 17,502,756 2,519,118 967,003 3,198,017 11,031,665 1,270,863 1,138,408 1614596 1707113 1629387 1,169,220 1,733,199 1,820,332 1,702,813 1,739,020 1,596,939 1,518,292 1,265,658 -

환율 환율13

미국 USD 1,165.65 1,180.05 1,144.42 1,291.95 1,305.41 1441.9 1,445.56 1,456.95 1,444.31 1,394.49 1,366.95 1,378.38 1,389.96 1,391.83 1,428.21 1,457.77 1467.4 1456.51 1,449.32
유로 EUR 1,304.81 1,345.99 1,352.79 1,357.38 1,412.36 1509.03 1,505.44 1,575.91 1,617.71 1,571.45 1,574.56 1,610.43 1,619.26 1,633.09 1,659.66 1,684.90 1717.96 1709.82 1,713.05
일본 JPY 1,069.75 1,105.07 1,041.45 983.44 931.24 936.96 942.66 977.77 999.96 962.28 944.94 937.92 942.7 941.2 940.33 939.83 941.39 929.51 932.63
중국 CNY 168.58 170.88 177.43 191.57 184.22 197.73 196.2 200.79 197.7 193.37 190.3 192.23 193.75 195.36 200.51 205.04 208.26 209.08 2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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